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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패마인드셋과 사

회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전시에 소재한 D대학교 대학생 3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사

회불안 및 사회적 고립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실패마인드셋은 이들 변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사회적 고립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였으며, 실패마인드셋과 사회불안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역시 유의하였다. 또한 진

로장벽이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실패마인드셋과 사회불안의 순차적 매개효

과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과정

을 ‘실패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사회불안이라는 정서적 반응’이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경로로 규명함으로써, 진로스트레스가 사회적 적응으로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진로상담 및 심리적 지원에서 진로장벽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예방하고,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사회불안 완화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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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한국 사회는 급속한 사회 변화와 경쟁의 심

화 속에서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이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이자 정책적 이슈로 부상

하고 있다(서정아, 강경균, 최홍일, 허창수, 2025). 

사회적 고립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부족한 상태를 의

미하며(OECD, 2024), 사회적 관계망의 결여, 상호

작용의 단절, 정서적 소속감의 상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는 심리사회적 현상이다(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20). 

이는 객관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거나 단절

된 상태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또한 노동시장, 경제 및 교육 성과에도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Matthews 

et al., 2015).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에서 전체 응답자 중 60.5%가 20대에 고립․은

둔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3). 

따라서 대학생 시기의 사회적 고립은 일시적 관

계의 문제를 넘어, 청년기 이후 사회적응과 직업

적 발달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사

회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사회적 고립은 신체와 정신이 왕성하

게 발달하여 취업, 독립, 사회관계 형성 등의 발달

과업을 수행해야 할 시기에 놓인 사람이 발달과

업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과 관계를 맺

지 않거나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고립감을 느끼

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유민상, 신동훈, 이민정, 

2021). 이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연결감이 약화

되고 정서적 고립을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으로부터 고

립과 연관된 감정이 유발되며, 학업과 관련된 스

트레스가 중첩되면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이어지

는 경향이다(김여진, 2023). 대학생의 사회적 고

립은 낮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기술 부족

으로 인해 경제적 안정성(유민상 외, 2021)과 정

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김세희, 2024; 신

지원, 양현, 박혜연, 2024), 대학생이 사회 구성원

으로서 건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서종수, 장성화, 2025). 특히 대학

생의 사회적 고립은 진로 관련 요인과 밀접히 연

관되어 있다. 진로는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라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사회적 역할 수행의 핵심으

로, 진로탐색의 과정은 심리적 성장과 사회적 연

결의 기반을 형성한다. 불확실한 취업 환경 속에

서 많은 대학생들은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진로적응뿐만 아니라 사회

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한다.

진로장벽은 개인이 진로탐색과 결정 과정에서 

진로선택과 목표 설정, 진로 관련 동기 및 행동을 

저해하거나 제약한다고 지각하는 부정적인 사건

이나 상황을 의미한다(손은령, 2004). 진로장벽

은 자기효능감 부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진로결

정 불안 등 심리적 요인과 경제적, 사회적, 정보 

부족 등 진로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구성

된다. 대학생의 진로장벽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효능감이 낮아지고, 진로준비 행동이 감소하

며,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가 약화된다(김민

정, 엄진, 2022). 이러한 심리적 위축은 취업과 

관련된 불안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확인

되고 있으며,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는 개인은 

자신의 취업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외부 환경을 

통제 불가능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Seker, 2025). 반면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하는 

개인은 자신의 진로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진로결정자율성이 높아 진로를 보다 주도적으로 

계획하며(우정민, 이선영, 황선영, 이길영,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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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한다(신승민 외, 2025). 

그러나 동일한 진로장벽을 경험하더라도 일부 대

학생은 이를 도전의 기회로 해석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자기비난과 관계 회피로 이어진다. 이러한 

차이는 외적 환경보다 개인이 장벽을 어떻게 인

지하고 정서적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Shin & Ra, 2024). 즉, 진로장벽이 사회적 고립

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반응이 연속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인지적 요인으로 실패마인

드셋(failure mindset)과 정서적 반응으로 사회

불안(social anxiety)이 있다.

실패마인드셋은 실패 후 개인의 반응에 대한 신

념과 태도(Dweck, 2000)를 의미한다. 실패를 인

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실패에 대한 

정서적 반응, 대처능력, 성장, 회복탄력성 및 행복

에 영향을 미친다(박서단, 양수진, 2024). 실패를 

성장과 발전의 과정으로 보는 성장적 실패마인드

셋(grow th-oriented failure mindset)을 가진 

개인은 실패를 도전의 일부로 수용하고, 실패 경

험으로부터 학습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장적 실패마인드셋이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인내를 의미하는 

그릿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치고(안태영, 양수

진, 2023), 취업스트레스와 취업소진 간의 관계를 

매개하여 진로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함

을 보여주었다(김태연, 하정희, 2023). 반면, 실패

를 성장의 과정이 아닌 좌절과 한계의 경험으로 해

석하는 퇴보적 실패마인드셋(regressive failure 

mindset)은 부정적 자기평가를 강화하고 불안정

한 정서를 유발한다. 평가염려가 높은 대학생일수

록 실패를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실패공포가 증가

하며,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예림, 손영미, 권하연, 2025). 

실패마인드셋은 개인이 부정적 경험을 어떻게 해

석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할지를 조직하는 인지적 틀로 

기능한다(Schroder, Dawood, Yalch, Donnellan, 

& Moser, 2017). 실패마인드셋은 실패 경험에 

대한 단순한 태도를 넘어, 진로장벽과 같은 외적 

스트레스가 정서 반응과 사회적 행동으로 전이되

는 과정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인지적 매개 요인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패마인드셋은 진로상의 어

려움을 자기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함으로써 부정

적 정서반응을 완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불안은 타인의 평가나 부정적 시선에 대한 두

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거나 위축되는 

정서적 반응(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22)을 의미한다. 사회불안이 높은 개인은 타인

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를 과도하게 염려하여 대

인관계를 회피하거나 단절하는 경향을 보인다

(Cacioppo & Hawkley, 2009). 사회불안 수준

이 높은 대학생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참여 수준

이 낮으며(곽윤경, 2021), 진로개방성, 진로탐색활

동 및 진로정체감이 낮았다(이현주, 2008). 반복적

인 회피 경험은 사회적 지지망의 약화를 초래하고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8; 이수, 2024). 즉, 

대학생의 사회불안은 단순한 정서적 불편감을 넘

어 학업, 취업, 진로 탐색 등 사회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학업․진로 적응뿐 아

니라 사회적 관계 유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정서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자기비난, 인지적 왜곡 등의 개인 내

적요인과 타인의 평가, 관계 경험 등의 대인 관계

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취약성으로 설명

하고 있다(Ginat-Frolich et al., 2024). 이러한 

관점은 사회불안이 진로장벽과 같은 외적 스트레

스 요인과 결합하여 사회적 고립이라는 행동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

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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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정적 인지를 매개로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경로가 검증되었다(Liu, Yang, &  Hao, 

2024). 이는 사회불안이 인지적 왜곡과 회피행동

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

며, 사회불안이 실패마인드셋을 통해 형성된 부정

적 자기개념이 행동적 결과인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정서적 매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회인지진로이론(S oc ial C ogn itiv e C areer 

Theory)은 진로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인지적 해

석이 정서적 반응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한다(Lent, Brow n, & Hackett, 1994). 본 연

구에서는 진로장벽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이 실패

마인드셋이라는 인지적 해석을 거쳐, 사회불안

이라는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사

회적 고립이라는 행동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순

차적 심리과정을 제시한다. 개인이 진로 장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이후의 정서적 반응

이 달라지며, 이러한 정서 반응이 반복적인 회피

와 관계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과정은 진로와 정서 그리고 사회적 적응 간의 관

계를 단일 요인 중심으로 접근한 기존 연구의 한

계를 확장하여, 진로경험이 사회적 적응으로 확

장되는 내면의 심리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진로장벽이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실패마인드셋과 사회불안이 독

립적이면서도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경로를 실증

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사

회적 적응을 연결하는 중요한 학문적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그 관계에서 실

패마인드셋과 사회불안이 각각 혹은 순차적으로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진로장벽이 단순한 진로탐색

의 어려움을 넘어, 대학생의 사회적 관계와 정서

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심리 요인임

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경험이 

사회적 고립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

해함으로써, 진로상담 및 심리적 지원에서 진로장

벽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실천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실

패마인드셋, 사회불안, 사회적 고립 간의 관계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사회적 고립의 관계에서 실패마인드셋과 사

회불안의 단순매개효과 및 순차적 매개효과

는 어떠한가?

진로장벽 사회적고립

실패마인드셋 사회불안

<그림 1> 연구모형

2.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시에 소재하는 D대학교 

대학생 343명이다.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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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집단 빈도(%)

성별
남자 150(43.7)

여자 193(56.3)

학년
1,2학년 137(40.0)

3,4학년 206(60.0)

학과계열
인문사회 165(48.1)

공학자연과학 178(51.9)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2) 측정도구

(1) 진로장벽

대학생들이 진로개발 과정에서 지각하는 다양

한 어려움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정민 외(2024) 

연구에서 개발한 진로장벽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보변화 3문항, 심리적 압박 5문항, 사회

적 관계 3문항, 실패에 대한 두려움 4문항의 4개 

하위변인,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보

변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진로 관련 정보, 직업군, 

취업형태로 인한 어려움, 심리적 압박은 진로 관

련 경쟁, 사회비교 등과 같은 이유로 겪는 심리적

인 어려움, 사회적 관계는 진로 과정 중 겪을 수 

있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어려움, 실패에 대한 두

려움은 자신감 하락으로 인한 실패에 대한 두려

움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

록 지각된 진로장벽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장벽의 내적합치도(Chronbach’s α)

는 .87이었다.

(2)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2021)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사회적 고립 문항을 사

용하였다. 외부 자원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등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는 7문항과 주변 사람과

의 교류 여부 및 빈도 등 연결망을 측정하는 10문

항으로, 총 17문항이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

혀 없다’ 1점에서 ‘거의 매일’ 5점까지 평정되었다. 

모든 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

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관계의 부족과 정서적 연결

감의 저하를 의미한다. 문항은 ‘몸이 아파서 거동

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가족들과의 대면 혹은 비대면 교류 

정도’,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혹은 비대

면 교류 정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3) 실패마인드셋

실패마인드셋을 측정하기 위해 박서단과 양수

진(2024)이 개발․타당화한 실패마인드셋 척도

를 사용하였다. 실패 후 개인의 반응에 대한 신념

과 태도를 측정하며,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나의 

배움과 성장을 촉진한다’ 등으로 구성된 성장적 

실패마인드셋 5문항, ‘실패경험은 나의 의욕과 동

기를 저하시킨다’ 등의 퇴보적 실패마인드셋 5문

항,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

점 Likert 척도이다. 선행연구(박서단, 2020; 박서

단, 양수진, 2024; 탁선영, 김연수, 2023)에서 퇴보

적 실패마인드셋 점수를 역채점하여 실패마인드

셋 총점을 산출하였다. 이는 실패마인드셋을 실패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정도와 실패를 위

협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파

악하기 위해서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실패가 개인

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믿는 

성장적 관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실

패마인드셋의 내적 합치도(Chronbach’s α)는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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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4) 사회불안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김소정, 윤혜영, 권정

혜(2013)가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타당화한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K-SIAS)와 사

회공포증 척도(K-SPS)를 사용하였다. K-SIAS

는 일반적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경험하는 두

려움을 측정하며, K-SPS는 특정 활동이나 수행 

상황에서의 두려움을 측정한다. 각각 6문항, 전체 

12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자신의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한다고 느끼는 가에 따라 ‘전혀 그

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높은 점수는 사회불안

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불

안의 내적 합치도(Chronbach’s α)는 .92로 나타

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8.0과 PROCESS macro 

v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

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산출을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의 특성과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넷째, 진로장벽과 사회적 고립 간

의 관계에서 실패마인드셋과 사회불안이 매개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22)가 제시한 

PROCESS macro model 4 매개모형을 통해 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장벽과 사회적 고립 간

의 관계에서 실패마인드셋과 사회불안이 순차적으

로 매개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22)

가 제시한 PROCESS macro model 6을 적용하

여 분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

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10,000회 반복하

여 검증하였으며 95%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함

하지 않을 때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결 과

1) 진로장벽, 실패마인드셋, 사회불안 및 

사회적 고립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실패마인드셋, 사회

불안 및 사회적 고립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요 변인들의 평균 점수는 5점 Likert 척도임

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의 진로장벽(평균 2.32), 

사회불안(평균 2.00)과 사회적 고립(평균 2.13)을 

보였으며, 실패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긍정적 실패

마인드셋(평균 3.71)을 지니고 있었다. 각 변인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

과, 왜도는 -.09에서 .17, 첨도는 -.30에서 .26 범

위로 나타났다. Kline(2016)의 기준에 따라 왜도

의 절대값이 3미만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

이기에 정규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2 3 4

1. 진로장벽 1.00

2. 실패마인드셋 -.44*** 1.00

3. 사회불안  .37*** -.45*** 1.00

4. 사회적 고립  .46*** -.57***  .56*** 1.00

평균 2.32 3.71 2.00 2.13

표준편차  .68  .69  .80  .64

왜도  .17 -.09  .06  .11

첨도  .01 -.30  .06  .26

***p<.001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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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장벽과 사회불안

은 사회적 고립과 유의한 정적 관계(r=.46, p<.001; 

r=.56, p<.001), 실패마인드셋은 사회적 고립 및 

사회불안과 유의한 부적 관계(r= - .57, p< .001; 

r=-.45, p<.001)가 나타났다. 진로장벽은 실패마

인드셋과 유의한 부적 관계(r=-.44, p<.001), 사

회불안과는 유의한 정적(r=37, p<.001)가 나타났

다. 즉,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사회불안

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인식할수록 사

회불안과 사회적 고립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

한 대학생이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할수록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고, 사회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2) 진로장벽과 사회적 고립 관계에서 실패

마인드셋과 사회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사회적 고립의 관

계에서 실패마인드셋과 사회불안의 순차적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22)의 PROCESS 

m acro m odel 6으로 분석한 결과는 < 표 3>과 

같다.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매개변인 간 다중공

산성을 확인한 결과, 종속변수인 사회적 고립에 

대한 매개변인인 실패마인드셋과 사회불안의 공

차(Tolerance)는 .72～.80로 .10이상, 분산팽창

지수(VIF)는 1.07～1.29로 10이하로 나타나, 다

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실패마인드셋의 관

계를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으며(F=41.09, p<.001), 모형의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실패마인드셋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B= 

-.44, p<.001).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실패

를 성장의 과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실패마인드셋이 사

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52.44, p<.001), 모

형의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사회불안과 유의한 부적 관

계를 보였으며(B=.25, p<.001), 실패마인드셋은 

사회불안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B=-41, 

p<.001). 이를 통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불안 수준이 높고,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인식할수록 사회불안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실패마인드셋, 사회

불안이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79.14,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7%로 나타났다.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장벽과 사회불안은 사회

적 고립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B=.18, p<.001; 

B=.27, p<.001), 실패마인드셋은 사회적 고립과 

경로 B SE t R2 F

진로장벽 → 실패마인드셋 -.44 .05 -9.00*** .19 41.09***

진로장벽 → 사회불안  .25 .06  4.01***
.24 52.44***

실패마인드셋 → 사회불안 -.41 .04 -6.71***

진로장벽 → 사회적 고립  .18 .04  4.17***

.47 79.14***실패마인드셋 → 사회적 고립 -.31 .03 -7.24***

사회불안 → 사회적 고립  .27 .04  7.39***

<표 3> 진로장벽과 사회적 고립의 관계에서 실패마인드셋과 사회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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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B=-31, p<.001). 이

를 통해 진로장벽과 사회불안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인식할수록 사회적 고립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진로장벽 사회적고립

실패마인드셋 사회불안

-.44***

-.41***

.27***

.25*** -.31***

.18***

***p<.001

<그림 2> 연구결과 모형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

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10,000

회 반복추출과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진로장벽이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직접효과 크기

는 .18로 나타났으며, 하한 신뢰구간(BootLLCI=.09)

과 상한 신뢰구간(BootULCI=.26) 사이에 0이 포

함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진로장벽과 

사회적 고립의 관계에서 실패마인드셋의 간접효과 

크기는 .14이며, 하한 신뢰구간(BootLLCI=.09)과 

상한 신뢰구간(BootULCI=.19) 사이에 0이 포함되

지 않으므로 실패마인드셋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로장벽과 사회적 고립의 관계에서 사

회불안의 간접효과 크기는 .07이며, 하한 신뢰구간

(BootLLCI=.03)과 상한 신뢰구간(BootULCI=.11)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회불안의 매개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진로장벽과 사회적 고

립의 관계에서 실패마인드셋과 사회불안의 간접효

과 크기는 .05이며, 하한 신뢰구간(BootLLCI=.02)

과 상한 신뢰구간(BootULCI=.08) 사이에 0이 포

함되지 않으므로 실패마인드셋과 사회불안의 순

차적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접효과, 매개효과 및 순차적 매개효과를 종합한 

총효과는 .43이며, 하한 신뢰구간(BootLLCI=.34)

과 상한 신뢰구간(BootULCI=.52) 사이에 0이 포

함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총효과

(.43) 대비 총간접효과(.25)의 비중은 약 58.1%로, 

진로장벽의 영향이 상당 부분 실패마인드셋과 사

회불안을 포함한 매개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진로장벽은 사회적 고립에 직

접적 영향을 미치고, 실패마인드셋과 사회불안을 

매개로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실패

마인드셋과 사회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

하게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인식하지 못하

경로 경로 Effect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총효과 진로장벽 → 사회적고립 .43 .05 .34 .52

직접효과 진로장벽 → 사회적고립 .18 .04 .09 .26

간접효과

총간접효과 .25 .03 .19 .32

진로장벽 → 실패마인드셋 → 사회적고립 .14 .03 .09 .19

진로장벽 → 사회불안 → 사회적고립 .07 .03 .03 .11

진로장벽 → 실패마인드셋 → 사회불안 → 사회적고립 .05 .01 .02 .08

<표 4> 부트스트래핑에 의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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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사회

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패마인드셋과 사회

불안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사회불안은 

사회적 고립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실

패마인드셋은 진로장벽, 사회불안, 사회적 고립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생이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을 높게 인식할수록 사

회적 관계에서 위축되고, 대인 상호작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진로장벽은 단순

히 진로탐색 행동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위축을 유발하여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결정효능감이 낮고 진

로준비 행동이 감소하며(김민정, 엄진, 2022), 진

로불안이 증가하고(신승민 외, 2025), 자기비난과 

관계회피로 이어진다(Shin & Ra, 2024)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

면, 진로에서 인식된 장벽은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정서

적 부적응이나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Lent et al., 1994). 이러한 결과는 진로 관련 스

트레스가 개인의 진로결정 과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적응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사회불안이 사회적 고립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는 결과는, 사회불안이 대인관계 회피 및 사

회적 단절의 주요 정서적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으로 인해 관계 형성을 기피하게 되고, 그 결과 사

회적 지지망이 약화된다는 기존 연구(김지경 외, 

2018; 이수, 2024)와도 일관된 결과이다. 특히 대

학생 시기의 사회불안은 진로 불확실성과 평가염

려가 결합되어 심리적 위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므로, 진로적응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의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사

회불안은 대인 상황에서 회피를 강화하여 상호작

용 감소와 관계 단절을 누적시키는 정서적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실패마인드셋이 진로장벽, 사회불안, 사회

적 고립과 모두 부적 관계를 보였다는 결과는, 실

패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 개인의 진로적응과 사

회적 관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

사한다.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학생일수

록 진로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비난보다는 

자기성찰적 태도를 보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실패를 능력 부족으

로 해석하는 학생은 불안과 부정적 자기평가를 

강화하여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실패마인드셋이 취업스트레스와 취

업소진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연구(김태연, 하

정희, 2023), 그리고 평가 염려가 높은 대학생일

수록 실패를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실패공포가 증

가하며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황예림 외, 2025)의 결과

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실패마인드셋은 진로 관

련 스트레스가 정서적 반응과 행동적 결과로 전

이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인지적 기제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은 사회적 고립

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실패마인드셋

과 사회불안을 매개로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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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특히 실패마인드셋과 사회불안의 순차적 매

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진로장벽

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 정서적 반응을 선행적으

로 형성하고, 그 정서가 행동적 회피로 이어지는 

심리적 경로를 구조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진로장

벽에 대한 인지적 해석(실패마인드셋)이 사회적 

평가 상황에서의 정서 반응(사회불안)을 높이고, 

그 정서가 회피 행동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고립

이 누적되는 경로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사회적 고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진로 관련 

스트레스가 단순히 진로탐색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적응에까지 영향을 

확장시킨다는 기존 연구(김여진, 2023)와 일치한

다.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타인과

의 비교나 실패에 대한 불안을 크게 경험하며, 이

러한 정서적 불안이 사회적 상호작용 회피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패마인드셋이 진로장벽과 사회적 고립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는, 실

패에 대한 성장적 신념이 개인의 진로와 대인관

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서단, 양수진, 2024; Dweck, 2000). 즉, 실패

를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해석하는 학생일수록 

진로상의 어려움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위협

으로 지각하고, 자기비난적 사고를 강화하며 사회

적 관계에서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역시 중요한 함의를 지닌

다. 사회불안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기

반으로 한 정서적 반응으로, 진로 불확실성과 실

패 경험이 결합될 때 더욱 강화된다(Cacioppo & 

Hawkley, 2009). 본 연구는 이러한 불안이 단순

한 정서적 반응을 넘어, 사회적 회피와 대인관계 

단절이라는 행동적 결과로 이어지는 심리적 연결

고리를 명확히 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실패마인드셋과 사회불안

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진로장벽이 사회적 고립으

로 발전하는 심리적 경로가 인지-정서-행동의 연

쇄적 과정을 따른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즉, 진로장벽에 대한 인지적 해석(실패마인드셋)

이 사회적 평가 상황에서의 정서적 반응(사회불

안)을 형성하고, 이러한 정서가 반복적인 회피 행

동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고립이 누적되는 과정

을 구조적으로 설명한다. 이는 진로장벽과 적응 

간의 관계를 단일 결과 변인 중심으로 설명한 기

존 연구를 넘어, 진로 경험이 사회적 관계 위축으

로 확장되는 내면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합적으

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미를 지닌다. 또

한 사회인지진로이론(SCCT; Lent et al., 1994)

의 관점을 이론적 틀로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로스트레스가 실패마인드셋과 사회불안이라는 인

지․정서적 과정을 거쳐 사회적 고립으로 확산되

는 순차적 심리 경로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 이론의 적용 범위를 사회적 적응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상담 및 심리개입에서 실

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패에 대한 인지적 재

해석을 촉진하는 상담전략이 요구되며, 인지행동

적 접근에 기반한 실패 경험 재구성 프로그램이

나 실패 서사화(narrative re-framing)를 활용

한 진로상담 개입은 실패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성장의 과정으로 재인식하도록 돕는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불안을 진로장벽의 결과적 정서 

반응으로 이해하고, 단계적 노출이나 역할연습을 

포함한 사회기술 훈련을 진로상담 장면에 병행함

으로써, 평가 상황에 대한 회피를 완화하고 사회

적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진로․심리상담센터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

여, 진로장벽-실패마인드셋-사회불안-사회적 고

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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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정

책적으로는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진

로지원정책에 실패 인식 전환을 목표로 한 심리교

육 프로그램과 회복탄력성(resilience) 증진 개입

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연구는 대전 지역 일부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횡단적 자기보고 자료의 특성상 변인 간 

인과적 방향을 확정적으로 해석하여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

역, 전공, 학년을 고려한 표집과 종단적 설계를 통

해, 진로경험과 사회적 고립 간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보고

식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 연구나 혼

합연구 설계를 병행하여 개인의 진로 경험과 사

회적 관계 단절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시

도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사

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실패에 대한 인

지적 평가’와 ‘사회불안이라는 정서적 반응’이 연

쇄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경로로 규명함으로써, 

진로스트레스가 사회적 적응으로 확산되는 메커

니즘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진

로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적응 수준의 문제로 

환원하는 관점을 넘어, 인지․정서적 해석 과정과 

사회적 관계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심리사회적 현상으로 재개념화할 필요성을 제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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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Barriers and Social Isolation in University Students: 
Sequential Mediation of Failure Mindset and Social Anxiety 

Yeon Suk Yang

Daejeo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failure mindset and social anxie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social isol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Three hundred and forty-three students from D University located in Daejeon, South Korea,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ived career barriers, social 

anxiety, and social isolation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hereas failure mindse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se variables. Second, the perceived career barriers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social isolation, and the indirect effects mediated by failure mindset and social 

anxiety we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Moreover,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a failure 

mindset and social anxie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social isolation 

was confirmed to be significant. This study specified the mechanism by which career stress spreads 

to social adaptation by identifying the process of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s leading to 

social isolation as a psychological path in which the emotional response of ‘cognitive evaluation 

of failure’ and ‘emotional response of social anxiety’ act in a chain.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integrated approaches in career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interventions to prevent 

social isolation by addressing students’ perceptions of failure and alleviating social anxiety.

Keywords: University students, Career barriers, Social isolation, Failure mindset, Social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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